
2015년 3월 31일 화요일 제19960호 ��
스포츠

곡성출신의태극낭자들이아시아여자

볼링을제패했다

국가대표선발전에서12위로태극마크

를단곡성출신이영승(한국체대)과변선

민(곡성군청)은 29일(현지시각) 마카오에

서 열린 제18회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여자 4인조에서장련경(한국체대)김미애

(한양대)와 함께 금빛 스트라이크를 합작

했다

이들은 6경기 합계 4963점을 획득해 말

레이시아(4876점) 싱가포르(4859점)를 87

점 104점 차로 멀찌감치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곡성의 딸인 변선민과 이영승의

활약이눈부셨다

변선민은 줄곧 230 237 258점 등 월등

한기량을선보이며 6경기합계 1340점을

이영승은 1317점을 획득 금빛 스트라이

크의주역이됐다

변선민은 또 개인전2인조4인조 경기

에서 얻은 개인별 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개인종합에서 3920점을 기록 1위

를 차지하며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

다 개인종합 3800점을 획득한 이영승은

아쉽게 5위에그쳤다

하지만이영승은 16강에들어마스터즈

경기출전권을획득 변선민과함께또하

나의메달사냥에나서게됐다

남자 청소년 대표팀도 4인조에서 은메

달을획득했다

최형진(국민대)홍준영(원광대)서효

동(백석고)김희진(경북도청)으로 구성된

남자 대표팀은 이날 열린 4인조에서 합계

5164점을 기록 싱가포르(5289점)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3위 말레이시아

(5163점)와는불과 1점차였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

개 은메달 1개를 땄고 31일 마스터즈 경

기에서추가메달사냥에나선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곡성女볼링亞청소년선수권금빛스트라이크

제18회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여자 4인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영승장련경김

미애변선민(왼쪽부터) 대한볼링협회제공

진성검도관이 광주시교육감배 검도대

회에서처음으로종합우승을차지했다

진성검도관(관장 이진성)은 29일 광주

서석고등학교체육관에서열린제14회 광

주시교육감배학생검도대회에서 5년연속

종합우승을차지한오치검도관(관장김정

희)을 꺾고대회첫종합우승의기쁨을만

끽했다

준우승은 오치검도관 3위는 치평검도

관(관장조영민)이올랐다

개인전에서는 나경민(동신고오치관)

나영민(살레시오중오치관) 형제가 나란

히중고등부정상에올랐다

여자중고등부에서는 강지우(우산중오

치관)가 김규리(무등중동구관)를 꺾고

우승했다

단체전에서는초등저학년부(12년)와

고학년부(56년)는하백초(진성관)가 중

학년부(34년)는 운천초(치평관)가 정상

에 올랐다 중학생부는 문산중(오치관)이

1위를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광주지역 검도꿈나무 250

명이참가해기량을겨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불어닥친 코리안 연속 우승 태

풍이일단소멸됐다

광주출신의이미림(25NH투자증권

사진)과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가

3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칼스

배드의 아비아라 골프장(파726593야

드)에서 열린 KIA 클래식 4라운드에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 시즌 7연승에 도

전했지만 미국의 베테랑 크리스티 커(합

계 20언더파 268타)에게 우승컵을 넘겨

줬다

단독 선두로출발한 이미림은 지난해

2승에 이어 LPGA 투어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노렸지만 대회 마지막날 기복을

보이며 1위 자리를 지키지 못해 준우승

(합계 18언더파 270타)을차지했다

리디아 고는 17언더파 271타로 3위에

머물렀지만 28라운드 연속언더파 타수

를기록하는기복없는경기를이어갔다

LPGA 투어 최장 언더파 라운드는

2004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세

운 29라운드다

2014시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11월 후본 타이완챔피언십에서 박인비

의 우승으로 시작된 한국한국계 연속

우승은이번시즌까지넘어온뒤 10승에

서멈춰섰다

우승자커는약 2년만이자 LPGA 투

어 17번째우승컵을들어올리며상금25

만5000달러(약 2억8000만원)를받았다

이미림은 중반까지 커 리디아 고와

치열한선두다툼을벌였지만커가 13번

홀부터 16번홀까지 연속 버디를 잡아 3

타차선두로달아났다

이미림은 짧은 파4인 16번홀에서 티

샷을 홀 12m에 붙여 이글을 잡아내면

서 커를 1타차로추격했다 하지만 17번

홀(파5)이 아쉬웠다 티샷이 오른쪽 러

프 나무 사이에 떨어진 뒤 레이업한 두

번째샷도러프로가버렸다

이미림은 하이브리드 클럽으로 그린

을 노렸지만 이마저도 짧아 이 홀에서

더블보기를적어내고말았다

커는 18번홀(파4)에서 3퍼트를 하는

바람에 1타를 잃고 먼저 경기를 끝냈지

만 이미림과의 타수 차는 2타로 여유가

있었다

한국 선수들은연승 행진을이어가지

못했지만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5

위(15언더파 273타) 김효주(20롯데)와

장하나(23비씨카드)가 공동 6위(14언

더파 274타)에올랐다

한국여자골프의 맏언니 박세리(38

하나금융그룹)도 이일희(27볼빅)와 함

께공동 10위(12언더파 276타)에자리해

오랜만에상위권에이름을올렸다

연합뉴스

KIA클래식크리스티커우승

3위 리디아고5위 박인비

광주시교육감배검도대회진성검도관첫종합우승

지난 29일광주서석고체육관에서열린제14회광주시교육감배학생검도대회에서참

가자들이경기를펼치고있다 광주시검도회제공

4인조 우승변선민개인 1위 통한의 17번 홀

이미림 더블보기로놓친

LPGA 코리안 7연승


